
김석기 OUT!
‘역대 최악의 낙하산’, ‘인사참사’라는 여론의 비난에도, 용산

참사 과잉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 되었다.

김석기는 용산철거민들의 농성시작 만 하루로 못되어 성급

하고 무리한 진압을 지휘해 여섯 명이 사망한 참사를 불렀음

에도 “무전기 꺼놨다”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발

뺌하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쫓겨나듯 공직에서 물러난 뻔뻔

한 인물이다.

그런 자가 공기업 사장이라니? 이명박 정부의 “용산참사 

계승”이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 인가?

김석기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특히 임원추천위 핵심 심사 기준인 

전문성 분야에서는 유독 큰 점수 차로 꼴찌였다.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

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비전문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낙하산 인사 철회하고, 

김석기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가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사장?

비전문, 부도덕 
역대 최악의 낙하산 

임원추천위 서류심사 꼴찌, 면접심사 꼴찌, 전문성 평가도 꼴찌 

전문 공기업, 우수 공기업이 

경찰 퇴물 출신의 노후대책으로 전락!

공항공사 산하 전국 14개 공항 동시 일인시위 중 청주공항 사진
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무안,울산,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 공항에서 
“김석기 퇴진”의 목소리가...



비전문 낙하산 김석기,
“용산참사 책임자, 막말, 거짓말, 
무책임, 직무유기, 출세 주의자”

 

이런 자가 공기업 사장이라니요?

■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과 직무유기 

“진압작전 동안 집무실에 무전기를 꺼 놨다” 무책임과 직무유기
“진압작전을 지휘하지 않았다” 
  -> 지휘 문서 서명 문건 공개되어, 책임회피위한 거짓말로 들통

■ 막말, 거짓말

장례에 대해 “범법자들의 유가족에 돈을 줄 수 있는가?”라고 막말

용산 농성의 경우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고 망언

여섯 명이 죽었는데 “용산진압은 정당했고, 국민을 지켰다”고 망언

공항공사 사장임명 논란 관련 “유가족에게 이미 사과했다”고 거짓말

■ 출세에 혈안 되어, 공직을 정치적 정류장으로 삼는 무책임

2011년 보은인사로 오사카 총영사 부임, 8개월만에 총선출마를 위해 사임. 인사
발령 전 임지 무단이탈 귀국해 외교관계자들과 일본교민들도 비난

공항공사 자기소개서에 경찰 30년 경력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써 출세위해 경찰경력도 폄하

이런 자가 전국 14개 공항 등을 운영 관리하는 
대한민국 공항운영 전문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항이용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비전문, 부도덕,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는 즉각 퇴진하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매일 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석기는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사 주변 유가족들의 접근을 폭력적으로 막으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용산참사 5주기가 됩니다.
이대로 5주기를 추모할 수 없습니다.  김석기를 퇴진시키기 위한 목소리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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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퇴진운동에
힘을 모아 주세요


